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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도 현지처럼, 지갑 없이 쇼핑”
신세계면세점, 대만 대표 간편결제 LINE Pay 도입…쇼핑 편의 강화

■ 신세계免, 대만 대표 간편결제 LINE Pay 오프라인 매장 도입
■ 자국에서 사용하던 모바일 지갑으로 간편 결제…쇼핑 편의성 제고
■ 4월 말부터 라인포인트 리워드 이벤트 등 공동 프로모션 진행

(신세계면세점=2026/03/24)

신세계면세점이 대만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대만 대표 간편결제 서비스인 라인페이(LINE Pay)를 도입한다.

신세계면세점은 24일부터 명동점과 인천공항점 등 주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LINE Pay 결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오픈한다. 이를 통해 대만 관광객들은 한국 방문 시 별도의 카드 없이 자국에서 사용하던 모바일 지갑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쇼핑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대만은 한국을 찾는 주요 방한 관광 시장 중 하나로, 재방문율이 높고 개별 여행객(FIT) 비중이 높다. 특히 모바일 결제 이용률이 높은 시장 특성을 고려할 때, LINE Pay 도입은 대만 관광객의 결제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동시에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LINE Pay는 대만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36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대만의 선도적인 모바일 결제 서비스로, 일상 소비와 온·오프라인 쇼핑 전반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은 이번 도입을 통해 대만 관광객과의 접점을 더욱 확대하고, 구매 경험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세계면세점은 LINE Pay 도입을 기념해 다양한 공동 마케팅도 추진한다. 4월 말부터 약 한 달간 LINE Pay 결제 고객을 대상으로 LINE POINT 리워드 이벤트를 진행하고, 5월 중화권 노동절 연휴와 신세계면세점 10주년을 맞아 협업 프로모션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적용을 통해 대만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면세 쇼핑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결제 플랫폼과의 협력을 확대해 해외 고객에게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사진설명>
신세계면세점은 대만 LINE Pay(라인페이)를 도입하고 대만 관광객들의 쇼핑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